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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임  원  선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열며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인 특유

의 순수한 정신과 예술혼으로 독일 지성인을 감동시킨 이미륵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는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개최합니다.

이미륵 박사는 1946년, 자전적인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발표하여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

은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어 독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거의 모든 독일인들에게 애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의 삶과 문학작품을 통하여 동양의 조용한 나라 한국의 풍습과 인정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잇는 가교

로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독일어 초고를 비롯해, 친구들과 나눈 친필 서신,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직접 

쓴 서예 작품 등 총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미륵 박사가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이미륵 박사의 삶과 작품이 재평가 되고,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순수한 정신과 휴머

니즘을 남긴 세계적인 위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발간사  Vor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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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3일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장  

정  규  화

이미륵을 회고한다

2013년은 한독 수교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한독간의 첫만남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요한네스 

아담 샬 폰 벨(Johannes Adam Schall von Bell) 신부의 교분이 북경(北京)에서 이루어졌던 1644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9년에 발간된 그림멜스하우젠(J. Chr. Grimmelshausen)의 『모험적인 짐플리치시므스(Der abenteuerliche 

Simplicissimus)』에서 한국이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호 괴테는 1818년 7월 7일자 일기에 홀(Basil Hall)

이라는 영국인이 쓴 『한국 서부해안 여행(Reise nach der Wesküste von Korea)』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기록하였고, 1827년 

7월 15일자 일기에는 『영국 연대기(Britsh Chronicle)』에서 한국과 멕시코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물 종류에 대한 내용을 읽

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단행본으로 한국이 독일에 최초로 소개된 책은 1893년에 발간된 아르노우스(H. G. Arnous)의 『한

국의 풍습을 소개하는 동화와 전설(Koreanische Märchen und Legenden nebst einer Einleitung über Land und Leute, Sitten 

und Gebräuche Koreas)』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작가가 독일어로 작품을 발표하여 한국을 독일문단에 소개한, 그것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알린 이는 이미

륵(본명은 李儀景)이 최초이며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미륵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3・1운동에도 가담하였고, 적십자 

대원 및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편집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왜경을 피해 조국을 탈출한 그는 상해(上海)를 거쳐 독일로 떠

납니다. 피신 이후 1920년 6월 29일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2년형을 구형받습니다.

이미륵은 1920년 5월 26일 독일 땅에 도착하여 뷔르츠부르크 및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5년부터

는 뮌헨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28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업을 마친 그는 자신의 전공 분

야에 종사하지 않고 곧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

습니다. 차츰 문단의 인정을 받게 된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심혈을 기울여 그의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

를 집필합니다. 1946년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작품은 독일 문단과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개

가를 올렸습니다.

30년간 독일 생활을 하면서 이미륵이 독일인들에게 보여준 휴머니즘과 인간상은 1950년 그의 타계와 더불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인격자였던 이미륵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51세를 일기로 그토록 그리

던 조국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이국땅에서 외로이 타계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인사말 Gruß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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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륵의 순수한 한국정신 한국과 독일을 잇다!
Die reine Seele Koreaners Mirok Li verbindet 
Korea und Deutschland

전 세계인들은 놀라운 경제부흥과 한류(韓流)라는 독특한 문화적 아이콘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로서 세계경제의 최강국으로 그 입지가 견고해지고 있는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특유의 

근면성으로 한강의 기적과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 

망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 한국과 독일을 연결해주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이미륵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그의 독일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는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

으며 거의 모든 독일인들에게 애독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했던 독일인들은 이 책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

람에게로 이르는 다리는 영원의 중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 자유, 정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상

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한 이미륵은 완전한 한 인간의 초상으로 각인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은 지 130년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특유의 순수한 정신과 예술혼으로 

독일 지성인을 감동시킨 이미륵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는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

회를 통해 이미륵의 삶과 작품이 재평가 되고, 그가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시명	: ‘이미륵: 독일이 사랑한 동양의 현인’ 展

		  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기  간	: 	2013. 9. 13(금) ~ 2013. 10. 27(일)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로비

내  용	: 	이미륵의 친필 서신, 친필 원고, 사진, 서예 작품, 도서 및 유품 등 80여 점

주  최	: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후  원	: 	주한독일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사)한독협회

전시 소개  Überb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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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애

Der Lebenslauf



Der Lebenslauf



본명 이의경(李儀景). 필명 ‘미륵’은 본래 어머니가 지어준 어릴 때의 아명

이다. 황해도 해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세 누이를 둔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해주 제일소학교를 졸업하던 만 11세 때 6년 연상의 아내를 맞아 1남 1녀

를 두었다.

강의록으로 독학하여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1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수배되어 상해와 프랑스를 거쳐 1920

년 독일로 망명하였다. 1920년 5월 26일 독일 땅에 도착하여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및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5년부터는 뮌헨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28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1년 독일 문예지 ≪다메(Dame)≫에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를 발표한 이후, 민족적인 경향이 짙은 단편적인 

문학작품을 수시로 독일 신문 및 잡지에 발표했다. 1946년 독일 뮌헨의 피퍼

(Piper) 출판사에서 자전적 소설인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발

표하여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영문 및 국문으로 번역되었으며, 

독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속편인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Vom Yalu bis zur Isar)』, 『이야기(Iyagi)』, 『무

던이(Mudhoni)』 등의 작품이 있다.

1948년부터 뮌헨대학교 동양학부 강사로 있다가 1950년 3월 위암으로 사망

하였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작품 활동을 한 유일한 한국작가이다.

이미륵(李彌勒, 1899-1950)  Mirok Li

* 참고문헌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 http://encykorea.aks.ac.kr

정원에서, 그래펠핑(Gräfelfing),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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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해 

투쟁하다

운명의 땅, 독일에서!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신문> 제 1호가 독립선언서와 함께 서울거리에 배

포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미륵은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

미륵은 ‘대한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으로 외교시보 발행 및 전단을 인쇄・

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만세시위를 위해 작성된 <국치기념경고문> 300매를 

인쇄하여 배포했고, 이러한 비밀 활동이 첩보원에 발각되면서 주요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이미륵도 수배인물로 지목되어 상해(上海)로 망명길에 오

른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산하 대한적십자회의 십자대 대원으로 발탁된 의

학도 이미륵은 간호사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유학을 준비한다. 1920년 

4월 16일 그는 중국인 신분의 학생 여권으로 유럽행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

까(Le Paul Lecat)’에 몸을 싣고, 망명자의 여정에 오른다.

1920년 5월 26일 독일 남부 도시 뷔르츠부르크 근처 뮌스터 슈바르차하 수

도원에 도착한 이미륵은 운명의 땅 독일에서 그의 고단한 여정을 멈추었다. 

적막한 수도원. 청년 미륵은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수도원을 떠나 뷔르츠부르크로 향한다. 1925년 의학공부를 그만두

고 뮌헨대학교 동물학과로 전과하여 새로운 학문적인 시도를 하였다. 1927

년 2월 베를린과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김법린, 이극로와 함께 결의문 ‘한국

의 문제(The Korean Problem)’의 초안을 작성하고, 완성된 결의문을 독일어, 

불어, 영어로 번역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벨기에 브뤼셀 ‘세계피압박민족대

회’에 참가한다. 이것은 그가 국존(國尊)과 자존(自尊)의 회복을 위해 끝까

지 더욱 투쟁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

조국  Das Vaterland

독일의 첫 체류지, 슈바르차하 수도원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미륵, <동아일보 1927. 5. 14.>

상해에서 마르세유로 가는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까

(Le Paul Lecat)’,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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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독일에 ‘협력의 씨’ 심고 귀국, <경향신문 1964. 12. 15.>

독일서 받은 최초의 차관, 

숨은 공로자는 이미륵 박사

“국민들을 먹여 살릴 돈을 빌려 주십시오.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릴 돈을 빌려 주십시오.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습

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64년 12월 8일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 만찬장에서 서독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에게 간절히 도움을 호소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통령의 손을 마주 잡고, 회담 

후 담보 없는 차관을 독일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1억 

5천만 마르크(당시 3000만 달러)를 빌리는데 성공한 박 대통령은 사절단과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국

제적 상업 차관이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 돈이 되었다.

그런데 독일이 조건 없는 차관을 제공했던 신뢰의 배경에는 이미륵 박사가 

있었다. 당시 독일인들은 거의 대부분 1920년 독일로 망명하여, 독일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저술한 한국인 이미륵을 알고 있었다. 

종전 직후 발표된 그의 소설은 패전으로 절망적인 자존상실에 빠진 독일인

들에게 애독되었고 독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책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기도 

했다. 1964년 당시 차관을 얻기 위한 독일 행에 통역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했

던 백영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유산이 정신적 혼돈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감동

을 주었으며, 그러한 독일인들의 도움이 최초의 차관으로 이어지고 이 나라

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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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인간미는 여전히 

독일 땅 곳곳에

작가 이미륵의 순수하고 고귀한 휴머니즘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일인들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있다. 이미륵이 남긴 “인

간미”와 “따스함”은 독일 땅 구석구석에 변치 않은 채 절절히 배여 있다. 그

가 남긴 깊은 족적은 현지에서 친분을 나눈 지인들의 회고를 통해 드러난다.

먼저 알프레드 자일러(Alfred Seyler, 1880-1950) 박사다. 뮌헨 판화박물관 

관장이었던 그는 딸로부터 젊은 동양인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이미

륵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자일러 박사는 한 눈에 낯선 동양인 청년 이

미륵의 남다른 품위와 지성을 간파했다. 그의 가족들은 총명하고 훌륭한 인

품을 지닌 이 청년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천륜과도 같은 깊은 인연

을 맺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민속학자 쿠르트 후버(Kurt Huber, 1893-1943) 교수다. 이

미륵은 후버 교수와 알게 된 후 인간의 육체와 영혼, 도덕적 윤리와 동양적 

세계관에 대해 밤새도록 담론을 나누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후

버 교수는 반나치 투쟁을 하다 1943년 7월 13일, 뮌헨의 슈타델하임(Stadel-

heim)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다. 후버 교수가 처형당한 뒤, 그의 많은 지

인과 동료들은 후버가(家)의 사람들을 멀리했지만 이미륵은 곤경에 처한 후

버 교수의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이미륵의 따뜻한 인

정을 두고두고 잊지 않았다.

“백장미 사건 이후 모든 친지들과 지인들은 우리 가족을 멀리했어요. (중략)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 박사는 자신이 안 먹고 싸온 음

식을 감옥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하염없

이 눈물을 흘렸지요.” - 후버 교수의 딸 브리기테 바이스(Brigtitte Weiss)의 

증언에서

사랑  Die Liebe

자일러부부, 가정부 리나(Lina)와, 1947독일 양부모 자일러(Seyler) 교수 부부와 함께 자일러 교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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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이미륵, 1943 게오르크 가브리쳅스키(Georg Gabritschevsky)와 

함께, 1943

삶의 고귀한 가치를 

입증한 인간 이미륵

무시무시한 굉음과 쏟아지는 포탄. 그 사이로 한 남자가 황급히 자전거 폐달

을 밟고 달리고 있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풍경 속의 남자는 이미륵이었다. 

검고 둥근 뿔테 안경 너머로 상기된 검은 눈동자는 희뿌연 포연 속에서 불길

을 뿜어대고 있는 폐허 속을 부산하게 헤집었다. 독일에서 사귄 친구 게오르

크 가브리쳅스키(Georg Gabritschevsky)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미륵은 내겐 유일하게 각인되었던 ‘진정한 군자’의 화신이었습니다. 어

느 날엔가 공습이 끝난 후 화염에 휩싸인 집을 내가 막 떠나려 할 때 그가 바

로 앞에 마치 왕처럼 나타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것도 그분 혼자서 나를 찾아왔던 거지요.” - 게오르크 가브리쳅스키(Georg 

Gabritschevsky)의 편지에서

불타는 광란의 도시를 빠져 나온 두 사람. 전쟁 속에서, 아니 극도의 피폐된 

정신적 고난 속에서 이미륵의 선행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옳지 않음’에

는 늘 날카로운 웅변을 토했고, ‘선을 행함’에는 늘 소리를 낮추었다.

“우리는 세상의 소란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자기를 본보기로 삶의 가장 고귀

한 가치를 입증한 한 인간이자 작가였던 이미륵을 존경한다. 그의 정직과 선

함은 민족 혹은 종족 간의 다름조차 뛰어넘을 수 있게 했다. 이방인이었던 그

는 나로부터 가장 먼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자성을 보다 심오하게 하고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우

리에게 가르쳤다.” - 제자, 볼프강 바우어(Wolfgang Bauer) 교수의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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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탐구와 실천적 

지성으로  ‘완전한 

인간상’ 심어

이미륵은 진리를 쫓는 순수한 탐구자이자, 동양의 심오한 철학적 본질을 일

깨워주었던 교육자였다. 동시에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걸맞

는 실천적 태도도 견지했다. 동시에 이따금 재치 있는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

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의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확신에 차 있는 냉철한 위트

는 독일인에게 완전한 인간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1936년 코펜하겐 국제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 그는 회의가 열리던 배에서 한 

젊은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젊은 남자는 말 머리와 끝마다 ‘히틀러’를 

붙였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미륵은 그에게 히틀러가 도대체 누

구냐고 아주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기겁을 하며 “아니, 히틀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오?”라고 소리쳤다. 이미륵은 진지함을 가장해 대꾸했다. “히틀

러? 나는 그 이름을 들어 본적이 없소.”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완전히 이성

을 잃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소?”라고 물었고, 미륵은 “독

일에서 왔소.”라고 응수했다. 갑판 위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히틀러 독재시대에 ‘히틀러’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망명자의 당당함은 아주 

오랫동안 지인들 간에 화제(話題)거리가 되었고, 그의 의연했던 면모를 떠올

리게 하는 기억 속 한 장면으로 그들에게 각인되었다. 위기를 위트로 유희하

는 그의 독특한 자질은 늘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그는 언제든 

철학적 심연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현자의 유머를 지니고 있었다.

삶과 철학  Das Leben und die Philosophie

이미륵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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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작업을 마치고, 그래펠핑(Gräfelfing) 1934



불굴의 영혼, 

영원히 잠들던 순간

1950년 3월 20일 병상의 이미륵은 하녀에게 물 한잔을 청했다. 그는 건네받

은 차가운 물을 그대로 자신의 얼굴에다 뿌리고는 힘없이 침대에 쓰러지며 

긴 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통증으로 신음하는 그에게 주치의 페터 베크만(Peter Beckmann) 박사가 몰

핀을 주사하자 곧 가쁜 숨이 잦아들고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드리운 초저녁(8시 20분 경)이었다. 그의 침상을 지켰던 자일

러 부인과 가정부 리나(Lina) 그리고 제자, 에파 크라프트(Eva Kraft, 1923-

2007)는 ‘애국가’를 합창하며 고독한 망명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1950년 3월 24일. 푸른 봄날 고요한 그래펠핑(Gräfelfing) 공원묘지에는 3백

여 명의 독일인 조문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관을 따랐다. 장엄하고 엄숙한 

추모의식이었다. 누군가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의 ‘트로이메라이(Träumerei)’를 불렀다. 조문객들은 노래를 따

라 부르며 낯선 땅을 외롭게 떠돌던 한 영혼이 고향 압록강으로 돌아가 영원

히 안식을 취하길 기도했다.

“존경하는 조문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 사랑했던 한 한국인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은 

정녕 비통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불굴의 용기와 부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생을 지

탱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니르바나를 믿고 의지했으며 그가 내게 자주 말

했듯이,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천국을 믿었습니다. (중략) 그의 저서 『압록강은 흐른다

(Der Yalu fliesst)』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듯이, 비록 그가 죽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기

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흐를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사랑하는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가 영면하길, 자유 속에서!”

- 안드레 엑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4) 교수의 추모사에서

죽음  Der Tod

그래펠핑(Gräfelfing)에 있는 첫 번째 묘소,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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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펠핑(Gräfelfing)에 있는 이미륵의 무덤





Ⅱ. 작품・사진

Werke・Photos



Werke・Photos



뮌헨의 보헤미안, 이미륵 

예술혼에 눈 뜨다!

1928년 박사학위를 끝낸 이미륵은 슈바빙의 허름한 하숙집으로 이사한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는 배고픈 허기를 영혼의 자유와 꿈으로 채워 나갔다. 

이미륵은 ‘정신적인 것’에 몰입했고 그것은 점차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예술

혼으로 변해갔다. 1931년 그는 한국적 주제와 우화적 골계미가 돋보이는 독

일어 수필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를 

발표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3년 후 유럽문화에 대한 비판적 에세이 두 

편 <서양의 영향 - 동양의 옛 종교들>과 <기독교의 유입 - 유물론의 속박 속

에서>를 출간했다. 

이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단편 <수암과 미륵>(1935)과 <어느 한

국인의 유년에 대한 회상>(1942)을 발표했다. 1946년 5월, 이미륵은 마침내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독일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그 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작품  Veröffentlichungen

“이 책을 통해 보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수 천 년 오랜 문화를 지니고 있는 먼 낯선 나라의 관

습과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강한 것과 더 영속적인 것 보다는 조용함과 순수함, 그리고 ‘선’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

서 불러일으켰다. 이 책의 모든 행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인식할 수 없었던 혹은 경험할 수 

없었던 작가의 심오한 내면의 현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다.”

 - 루드뷔히 하르팅(Ludwig Harting) 서평에서

독일 피퍼(Piper) 출판사에서 출판한 『압록강은 흐른다』,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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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표지 사진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소개된 <수암과 미륵>, 

1935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Vom Yalu bis zur Isar)』의 국문판 표지

『이야기(Iyagi)』의 독일어판, 1974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가 실린 독일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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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에 

대한 믿음

‘어린 시절 이야기로 대륙과 바다를 넘어 한국과 독일을 이어준 아름다

운 다리는 멀리 멀리 뻗어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가교가 되었다.’

1946년 세계 2차 대전에 패배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독일인들

에게 이미륵은 인간의 원초적 순수, 즉 ‘선(Güte)’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

켜주는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선사했다. 이

미륵의 독자 가운데 훗날 뮌헨대학교 독문학 교수가 된 헤르베르트 괴페

르트(Herbert Göpfert, 1907-2007) 박사도 있었다. 뒤늦게 전쟁에 참전

했던 그는 독일의 패전으로 프랑스 군에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서 보내

게 되었는데, 1946년 말경 수용소에서 독일신문에 실린 아주 특이한 기사

를 읽게 되었다. 바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에 관한 서평이었다. 독

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처음에는 독일인 작가가 아닌 한국인 작가가 책을 

썼다는 데 호기심이 끌렸고, 책을 구입해 여러 번을 읽으면서 작가의 아

름다운 독일어 문체에 깊이 감동했다.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귀향을 

하게 된 그는 순전히 작가 이미륵을 만나기 위해 그래펠핑(Gräfelfing)의 

“월요 대담회”에 동참했다. 이처럼 독일의 학자들과 또 예술가들은 이미

륵의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고,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

두 그의 작품 때문이었다.

“당신의 편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중략) 당신 글의 말없는 가르침은 동양 문화와 정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독일 사람

들에게 당신의 유년을 소개했고 심지어는 열 두 살 난 딸아이에게 이야기 해주자, 깊은 애정을 갖고 그것을 읽더니 몹시 감동적이었다고 좋아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몹시 즐거워했던 것처럼 말이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탐독한다는 것은 이 책이 얼마

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체의 간결성, 분위기를 반영시키는 방식, 영혼을 일깨워 주는 표현의 절제, 신념을 북돋아 주는 인간성(일본인들을 다룰 때 조차도!), 나는 이 책을 마

치 노련한 장인의 비단두루마리처럼 펼쳐 열었죠,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공치사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고향과 흰 옷 입은 점잖은 한국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 특히 독일 사람으로 불려지게 했던 모든 모티브들을 다루는 당

신의 작가능력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그 독일인들은 당신에게 최악의 측면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온화하고 또한 올곧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현상들을 원인과 연결시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원인을 책망하지 않고, 당신 속에 사람들에 대한 동기

를 품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악의, 파렴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보편적인 관계로 보고 있고, 게다가 악의와 권력에 대항하여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

도 하는 사상과 관습을 충실히 믿는 미덕도 없지요.“ 

- 독일 작가 슈테판 앙드레스(Stefan Andres, 1906-1970)의 편지(1947년 8월 25일, 이태리 포시타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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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암젤* 자네 집안 식구 모두에게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검소한 성탄 인사를 전하네.

내가 보내준 작은 책자 속에는 내게 많은 감명을 준 몇 개의 그림이 들어 있네.

자네에게도 그 그림들이 좋은 기분을 전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보기에는 일곱 번째 그림이 기품있는 예의범절의 완성품인 것 같이 보여.

여기에 동봉하는 사진은 내가 지난번 여행 때 안트베르펜(Antwerpen)에서 어느 예

술사가에게서 발견한 그림을 재생한 것일세.

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난 몇년 동안 발굴한 남한에 있는 동굴 사원(寺院)의 많

은 사본들을 보았어.

내 생각으로는 4세기경의 초기 불교시기에 비해 이들 석상들은 정교하면서도 친밀

하고 자유롭게 표출된 것 같네.

이것을 보면 어쩌면 자네에게도 약간의 윤곽이 나타날 것일세.

약 1개월 전에 나는 안트베르펜에서 어느 독일계 벨기에인의 조교로 있다가 이제 조

국으로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향인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다녀왔네.

이 벨기에의 고고학자이자 예술사가는 내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줬고, 나로 하

여금 많은 새로운 귀중품들을 보고 감동하게 하였어.

나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네.

이번 겨울을 나와 자일러 교수네 식구들은 모두 슈타른베르크호(湖) 옆에 있는 베르

크(Berg)라는 곳에서 보내고 있네.

왜냐하면 전에 살던 뮌헨집은 이미 팔렸고, 그래펠핑(Gräfelfing)에 새로 짓게 되는 새 

집은 내년에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숲가에 있는 조그마한 목조건물 집에 살고 있어.

이제 우리는 성탄절과 이 숲 속에서 보내게 될 겨울을 기뻐하고 있다네.

1936년 성탄절

자네의 미륵

자네의 부모님께 안부인사를 전하게.

자네 부모님의 새 주소가 지금 내게는 없어.

* 암젤 살러 박사(Dr. Anselm Schaller): 뮌헨대학교 동물학과 동기 동창생

이미륵이 친구들과 나눈 친필 편지를 통해 독일 땅에 그가 남긴 ‘인간미’와 ‘따

스함’을 느낄 수 있다. 약 70여 통에 달하는 이미륵의 친필 편지와 서예 작품

은 정규화 교수의 40년간의 노력 덕택에 수집될 수 있었다. “인간 이미륵을 

잊을 수 없는 인격자”로 회상하는 수많은 친구들의 증언 자료와 편지들을 보

면 그가 약 30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붉은 

끈’으로 서로가 맺어지도록 천리의 인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동양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편지  Bri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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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따뜻한 말과 많은 섬세한 관심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려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레네.

모든 것이 베르크(Berg)에 사는 식구들과 나를 매우 행복하게 해 준 

당신의 따뜻한 본성에서 온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며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특히 호숫가의 조용한 길을 걸을 때면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준 것은 나를 무척 기쁘게 했답니다.

잘 지내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를 전합니다.

베르크에서, 1937년 11월 23일 미륵

* 헬레네 군데르트(Helene Gundert): 독지가인 자일러 교수의 딸 무미(Mumi)와 친구 사이, 이미륵과도 매우 친하게 지내던 여성

사랑하는 레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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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어제 자네에게 보냈던 내 편지가 돌아 왔는데 오늘 자네의 새 주소를 받았네.

이제 장개석과 에벌레(Eberle)씨가 자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책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네.

이 역사책의 2면 빈 자리에 내가 중국어로 한 줄 써넣었네.

왜냐하면 에벌레씨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일세.

그것은 중국 시에서 찾은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네.

“불사조는 날아가 버렸다. 정자는 비어 있고 강물은 홀로 흐르고 있네.

허무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는 구나.”

작은 글씨는 ‘카이저게비르크(Kaisergebirg)의 어느 날 밤을 회상하며’일세.

중국활자는 정말 아름답네.

두 번째로 큰 12P 활자와 우스티아(Ustia) 크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일세.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구두로 하겠네.

1940년 7월 25일 안녕, 미륵으로부터

친애하는 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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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들을 보내드릴 수 없어서 유감스러워요.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힌터리스(Hinterriss)까지는 완전히 혼자서 자전거로 갔고, 팔켄휘테(Falkenhüette)

까지는 아름다운 라리더러반트(Lalidererwand)를 구경하기 위해 걸어서 올라갔어요.

산과 계곡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언제고 이곳에 오면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곧 이곳에 올 수 있고 베너도 함께 오면 좋겠네요.

엊저녁에 나는 게르트루트(Gertrud) 여사댁을 방문하고 그녀와 그녀의 부군과 함께 

좋은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부군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 건강상태

는 항상 여전합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지요.

오전에는 정원에서 일 좀 하고, 그 밖의 육체적인 일도 조금 하지요.

오후에는 힘이 닿는 대로 글을 쓰고, 또한 때때로 베른하르트(Bernhard)와 내가 발행

하려는 중국어문법 작업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워요.

브루노(Bruno)도 잘 지내고 있지요. 그는 일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는 그가 전시하려고 준비한 새로운 풍경화를 보여주었는데, 알프스 지역의 아름

다운 경치였어요.

우리는 물론 당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지요.

며칠간이라도 당신들과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가 무척 기뻐 할 거에요.

1940년 8월 16일 안녕, 미륵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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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언과 편지에 대해 감사를 드리네.

어제 나는 성(成)이라는 중국인과 접촉했는데 다음 주부터나 또는 늦어도 성탄 이후에 바로 

우리의 작업을 시작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네. 이 중국인과의 대화는 아주 좋았네.

자네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유감이네.

원고 발송 문제는 자네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자네에게 위임하네. 서로 의논하는 일이 성탄 이

후에나 시작될 것 같으면 카드와 붓잡는 자세에 관한 사진을 동시에 보내겠네.

나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네.

카드 모양을 만드는 일이 나에게는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세.

내가 그리는 것은 강들, 산들 그리고 아욱스부르크(Augsburg) 정도로 큰 도시들이고, 모든 

지명은 별도로 중국 문자로 기입해야만 하네.

이 작업도 거의 끝났지만,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없는가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중국 카드와 비교해야만 하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대략 13-18 크기로 확대할 계획이

네. 어려운 작업이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

어제 브루노(Bruno)에게 잠시 들렸더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일거리도 많았고.

밀리(Milly)는 집에 없기에 우리 둘이 한참 동안 이 작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네.

참 즐거웠어. 가끔 계획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심씨에게는 가지 못했어.

뮌헨에 갔을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학생들을 살펴봐야 했고, 그리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또 누구를 방문할 기력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지.

스웨덴에서 친절한 편지를 보내준 마야(Maya)에게 곧 편지를 보내겠네.

질문이 하나 있네. 

자네가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 혹시 내가 쓴 중국어 회화 원고를 갖고 가지 않았나? 

오래 전부터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네.

성탄절 전에 다시 한 번 편지할 기회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미리 즐거운 휴일을 보내

기를 빌며 신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비네.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열심히 작업을 하여 보세.

이 희망만이 축제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 연말연초에 나를 위로한다네. 잘 있게.

그래펠핑(Gräfelfing), 1940년 12월 12일
미륵으로부터

추신:	브루노(Bruno)가 게으른 탓에 보내준 쵸콜렛은 아직 받지 못했네. 

	 받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감사를 전하네.

친애하는 베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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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베른하르트

어떻게 이번에 돈(230 마르크)이 뮌헨(München)에서 왔나? 자네로부터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왔다네. 자네는 빌헬름스하펜(Wihelmshaven)에 잘 도착하여 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가? 옛날 도교도였던 자네가 해군병사로서 어떻게 다른 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지 바라볼 수 

없어서 유감이네.

자네는 아직도 “치부치 치부치 부야오취 부야오취(가느냐, 갈 필요가 없어)”를 말할 수 있나?

비가 내릴 때 찍은 사진 중에서 동봉하는 두 장은 잘 현상 할 수 있었네.

다른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았어.

어쩌면 나중에 인화지를 더 구하게 되면 창백하게 나온 필름을 다시 한 번 인화해 보려고 하네.

적어도 그 고기판매대는 다시 한 번 인화해 볼 걸세.

스웨덴으로 보내는 편지는 아직도 제대로 안 되네.

더욱이 알아듣기 힘든 말로 쓴 편지가 외국으로 발송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다시 시도해 보려네.

1941년 9월 29일 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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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헤르타*!

당신에게 인사를 전할 사진 한 장을 며칠 동안 열심히 찾아 봤어요.

그런데 동봉하는 사진 외에는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풍경화로서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피서용 별장이에요.

정오의 태양이 찌는 듯하게 내려 쬐는 것 같아요.

작은 골짜기 마당엔 정적이 흐르고 있고요.

등산객이 기나긴 여름날에 등반하고 저녁 무렵 회색빛 지붕이 있는 집의 그런 마당을 평화로

운 저녁 불빛 속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기서 사람들은 위안과 휴식을 찾을 수 있었을 거에요.

가까운 곳에서는 계곡에 냇물이 흘렀고 어느 절간의 저녁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계곡으로 울

려왔지요.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앉으면 그것에 대해 좀 더 많이 얘기 할게요.

당신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셉(Sepp)과 한시(Hansi)에게 인사를 전해 주어요.

1942년 8월 8일 미륵

*헤르타(Hertha): 루폴딩(Ruhpolding)에 거주하던 친구 요셉 클레멘테(Josef Clemente, 1899-?) 박사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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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에게 편지 한 장 쓰는데 참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네.

실은 자네에게 두 통이나 보냈는데 아마도 아직 받지 못한 모양이네.

그래서 나는 어느 주소로 다시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네.

그런데 이제 자네의 정확한 주소가 왔네.

그것도 한 달이나 훨씬 전에 말일세.

그러나 나는 그때 아주 시급한 번역 작업이 있어서 자네에게 곧 편지를 쓸 수가 없었네.

그 일은 성령강림절 바로 전에 끝나 보냈고, 그리고 연이은 휴일에는 성탄절 때부터 약속한 화학자

를 방문하기 위해 다시 킴가우(Chiemgau)로 갔었네.

이제 다시 여름이 되었네.

지난 겨울 내내 새로 나온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여행을 꿈꾸어 보았으니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조

용히 보내지는 않을 걸세.

자네 없이 정상까지 감히 오르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알프스 지역으로 위험이 따르지 않는 등반은 

즐겨 할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이번에는 킴가우(Chemgau)에 있는 친구와 함께 글로크너(Glockner) 지역으로, 

즉 프란츠 요셉(Franz-Josef) 고지로 출정하였네.

이 큰 글로크너슈트라쎄(Glockner Straße)는 전 동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네.

브루노(Bruno)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그는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일세.

그가 곧 병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우리 셋이 다시 함께 카이저(Kaiser) 지역으로 등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소식을 주게.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네.

그래펠핑(Grafelfing), 1944년 6월 3일 자네의 미륵

친애하는 베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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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베른하르트 스웨덴에서 보낸 소포는 도착했네.

자네가 전달한 대로 모든 것이 들어 있었네.

마야(Maya)에게 곧 고맙다는 편지를 썼네.

그리고 자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네.

휴일이 지나고 나면 내게 곧 전화해주게.

급히 이 좋은 소식만 전하네.

자네의 미륵

1947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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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볼게무트 여사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즉시 직접 찾아 뵙고 

모든 것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당신의 이미륵

43Mirok Li, der von Deutschen geliebte Weise des Orients



한시 서예 작품 어릴 적부터 당시(唐詩)의 다양한 시정을 경험했던 이미륵은 시를 통해 자연

이 허무한 인간 존재에게 베푸는 위안을 얻었다. 그는 동양의 시문학이 불확

실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의 영혼을 숙성시키는 사색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동양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미륵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긴 시가 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목

숨을 바쳐 신하의 의리를 지킨 사육신(死六臣) 중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

問, 1418-1456)의 시다. 이 4행시는 그가 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읊었

던 것이다.

擊鼓催人命	 사람들은 북을 두들겨 대며, 내 목숨을 채근하고

回首日欲斜	 고개 돌려 바라보니, 이미 해 저물고 있네.

黃泉無一店	 저승엔 머물 곳조차 없으니

今夜宿誰家	 이 밤 그 어느 곳에 내 지친 머리를 누일꼬.

Man trommelt und fordert mein Leben.
Ich blicke nach Westen, die Sonne ist schon gesunken.
Es soll keine Gaststätte im Jenseits geben
In wessen Haus leg ich mein müdes Haupt nun nieder.

이미륵의 유품 속에 끼어 있던 친필 습자 회문시(回文詩)는 ‘무위의 카오스’

한 가운데서도 오롯이 살아남아 반드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한 번 더 인

내했을 그의 아주 견고한 다짐이 엿보인다.

文回錦織倒妻思,	 아내를 생각하며 비단에 회문을 짓네.

斷絶恩情不學痴	 사랑의 정을 단절한다고 치욕이 될 거며

雲雨塞歡終有別,	 운우의 정이 이별한다고 끝날 것인가.

分時怒向任猜疑.	 이별할 때 성냄은 의혹 때문이었을 테지.

서예  Kalligraphien

독일 친구들 베너(Wehner)와 구텐존(Gutensohn)에게 서예지도를 하는 이미륵,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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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륵의 친필 서예 작품

1	 덕불고필유린

2	 회문시

3	 �무위

4	 애파

12

4 3



사진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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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륵, 1933



1	 한국유학생들과 함께, 뷔르츠부르크 1921

2	 뮌헨대학 학생시절, 뮌헨 1927

3	 �뮌헨 1927

4	 박사학위 취득 직후, 뮌헨 1928

5	 �이자르강가에서 부르노 구텐존 (Brouno 

Gutensohn) 과 생선을 구우며, 뮌헨 1929

1

2 3

4 5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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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한 친구 구텐존과 함께



1	 고향친구들, 그래펠핑 1940

2	 오후의 커피타임, 그래펠핑 1947

1

2

Gräfel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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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의 딸 발트라우트(Waltraud)와 함께, 1941



1	 크리스토프 (Christoph) 와 함께, 1941

2	 크리스토프와 함께 , 그래펠핑 1938

3	� 이발사가 된 이미륵, “크리스토프는 내 단골”, 1942

4	 크리스토프(자일러 교수의 손자)의 친구가 되어, 그래펠핑 1942

1

2

4

3

Christ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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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러 교수의 손자 크리스토프를 업고, 1941





Ⅲ. 부록

Anhang



Anhang



1899년 3월 8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

1910-1914년: 해주 제일소학교에 다님

1917년: 강의록 독학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

1919년: �3・1운동에 참여. 같은 해 8월 29일 ‘대한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으로 <국치기념경고문>을 

인쇄・배포하다가 일경에게 수배인물로 지목되어 상해로 망명

1920년 4월: 프랑스 여객선 ‘르 뽈르까(Le Paul Lecat)’로 유럽행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출판법 위반에 따른 징역 2년형을 언도 받음

1921년: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1923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전학

1925년: 뮌헨대학교 동물학과로 전과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

1928년: 뮌헨대학교에서 동물학박사 학위취득

1931년: 독일 문예지 ≪다메(Dame)≫에 독일어 단편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 발표

1933년 12월: �나치의 출판 검열이 자행되던 때, 유럽문화에 대한 비판적 에세이 두 편 <서양의 영향 - 

동양의 옛 종교들>과 <기독교의 유입 - 유물론의 속박 속에서>를 발표

1935년: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단편 <수암과 미륵>을 발표

1942년 6월: 독일 잡지 <아틀란티스(Atlantis)>에 독일어 단편 <어느 한국인의 유년에 대한 회상> 발표

1946년 5월: 독일 뮌헨의 피퍼(Piper) 출판사에서 대표작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sst)』를 출판

1948년-1950년: 뮌헨대학교 동양학부에서 한국의 언어와 역사, 동아시아 문학사, 동양철학개론 강의

1950년 3월 20일: 그래펠핑(Gräfelfing) 자택에서 위암으로 타계

1963년: 대통령표창(독립운동 공로)

1990년 12월 26일: 훈장증(건국훈장 애족장, 제2019호) 추서

1899

1920

1927

1935

194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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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륵 자료 목록  Materialienkatalog von Mirok Li

발표작 및 기고문(Selbständige Veröffentlichungen und Beiträge)

 1.	Yiking Li	:	�Regulative Erscheinungen bei der Planarienregeneration unter anormalen Bedingungen(변칙조건에서 본 플라나리아 재생의 규제적 현상). 

Diss. München 1928. (박사학위 논문).

 2.	_________	:	�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 In: Die Dame, Heft 9 (Jan. 1931), S. 16-17 u. 34.

 3.	_________	:	�Ahnenkult in Korea. In: Ostasiatische Rundschau, Jg. 14, 1933.

 4.	_________	:	�Zwischen Jenseits und Diesseits.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1. 2. 1933.

 5.	_________	:	��Europakenner.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18. 2. 1933.

 6.	_________	:	�Das rote Tor. In: Hamburger Fremdenblatt, Hamburg 13. 5. 1933.

 7.	_________	:	�Verwechslung. In: Düsseldorfer Nachrichten, Düsseldorf 5. 11. 1933. 

 8.	_________	:	�Religionen in Korea. o.O., 20./21./22. 12. 1933. 

 9.	_________	:	�Korea und die Koreaner. In: Hamburger Tageblatt, Hamburg 9.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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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r Yalu fließt(압록강은 흐른다)』

    1)	영문판

     (1)The Yalu Flows：	H. A. Hammelmann 옮김, London (Harvill Press), 1954.

     (2)The Yalu Flows：	H. A. Hammelmann 옮김,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56. 

     (3)The Yalu Flows：	H. A. Hammelmann 옮김, Canada (Collins), 연도미상.

     (4)The Yalu Flows：	H. A. Hammelmann 옮김, New York(W. W. Norton), 1975년.

     (5)The Yalu Flows：	H. A. Hammelmann/Gertraud Gutensohn 옮김, New

		  Jersey(Hollym International Corporation)/Seoul

		  (Bumwoo Publishing Co.), 1986.

    2)	프랑스어판

	 Une Enfance En Corée: Isabelle Boudon 옮김, Arles(Philippe Picquier), 1994.

    3)	불가리아어판

	 Яny Teye: 마리아 네이크바 옮김. 불가리아 소피아(삼발라 출판사), 2000.

    4) 국문판

      (1)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여원사), 1959.

      (2) 압록강은 흐른다, 김윤섭 옮김, 서울(입문사), 1959.

      (3)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홍익출판사), 1967.

      (4)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범우사), 1973.

      (5) 압록강은 흐른다, 한봉흠 옮김, 서울(정한출판사), 1975.

      (6) 압록강은 흐른다, 김윤섭 옮김, 서울(청산문화사), 1976.

      (7) 압록강은 흐른다, 전혜린 옮김, 서울(명문당), 1977.

      (8) 압록강은 흐른다,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82, 2000, 2006.

      (9) 압록강은 흐른다 (상, 하), 정규화 옮김, 서울(다림), 2000, 2003.

      (10) 압록강은 흐른다, 김은애 옮김, 서울(문학과 현실사), 2001.

      (11) 압록강은 흐른다, 엄혜숙 옮김, 서울(계수나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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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yagi(이야기), Fragmente(유고)

    1) 국문판

      (1) 이야기,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74년

      (2) 무던이,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80년.

      (3)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 정규화 옮김, 서울(범우사), 1977년, 2006.

      (4) 어머니, 정규화 옮김, 서울(계수나무), 2003년.

3. Essay(수필),  Märchen(동화)

    1) 국문판

      (1) 이상한 사투리, 정규화 옮김, 『주간조선』, 서울 1984년 7월 29일, 제 804호.

      (2) 일본식 두통, 정규화 옮김, 『주간조선』, 서울 1984년 7월 29일, 제 804호.

      (3) 혼동, 심미경 옮김, 『여대생』, 서울 1984년 10월호.

『압록강은 흐른다』의 발췌문이 국내 교과서에 실린 곳 

(Ausschnitte aus dem Roman 『Der Yalu fließt』 in koreanischen Schulbüchern)

  1. 초등학교 국어 6-2, 〈옥계천에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년, 124-131쪽. 

  2. 초등학교 6, 손오공 논술, 〈옥계천에서〉, 신원문화사 (박광서 엮음), 2005년, 194-197쪽.

  3. 고등학교 문학 (하), 〈대서양에서〉, 천재교육, 2003년, 355-358쪽. 

  4. 고등학교 문학 (하), 〈압록강은 흐른다〉, 민중서림, 2003년, 61쪽.

  5. 고등학교 문학 (하), 〈구교육과 신교육〉, 디딤돌, 2004년, 106-108쪽. 

  6. 고둥학교 문학 (하), 〈감상과 반응〉, 청문각, 2006년, 356-358쪽. 

  7. 고등학교 문학 (하),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상문연구사, 2006년, 301쪽.

학술 작업(Wissenschaftliche Arbeiten)
  

  1. Koreanische Grammatik (122 Seiten). HM.

  2. Lehrbuch der Schreibkunst - Chinesisch - (130 Seiten). HM.

  3. Chinesische Philosophie - “Menzius” - (53 Seiten). HM.

  4. Chinesische Philosophie - “Lunyü“ - (34 Seiten). HM.

  □ 이미륵 자료 목록 수집 및 정리: 정규화

  □ 이미륵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사)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www.mirokli.com)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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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M3427451 미륵 853-5-1 압록강은 흐른다 (외) 이미륵 지음 범우사 2003 467

48 JU300612 미륵 853-5-63 어머니 이미륵 글 계수나무 2003 192

49 "JU300613 미륵 853-5-64-
1-2

(이미륵의) 이야기 이미륵 글 계수나무 2002 387

50 JU300615 미륵 853-5-65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글 계수나무 2005 281

51 EM1231133 미륵 853-이316
ㄱ정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 李미륵 著 汎友社 1977 268

52 EM1231134 미륵 853-이316ㅁ 무던이 李미륵 著 汎友社 1980 205

53 EM1231123 미륵 853-이316
ㅇㄱ (Der) Yalu Fliesst Li Mirok 저 新志社 1974 227

54 EM1231129 미륵 853-이316
ㅇㄷ전

압록강은 흐른다 李儀景 著 明文堂 1977 231

55 EM1231125 미륵 853-이316
ㅇㄹ김

鴨綠江은 흐른다 李彌勒 著 靑山文化社 1976 212

56 EM1231132 미륵 853-이316
ㅇㄹ정

압록강은 흐른다 李미륵 著 汎友社 [발행년
불명] 208

57 EM1231136 미륵 853-이316
ㅇㅇ정

이야기 李미륵 著 汎友社 1976 194

58 EM1231124 미륵 853-이316
ㅇ정

압록강은 흐른다 (외) 이미륵 지음 범우사 1989 323

59 WM185077 미륵 895.112-
C539

Chinesische Gedichte aus der 
Tang-Zeit ¨ubertragen von G¨unther Debon R. Piper & Co Verlag 1959 66

60 WM185083 미륵 895.612-J35 Japanische Dichtung herausgegen von Mirok Li ; ¨ubertragen von 
Julius Kurth

M¨uller & Kiepenheuer 
Verlag c1949 90

61 WM185070 미륵 915.19033-
K16g (The) grass roof Younghill Kang;Mirok Li W.W. Norton & Company 1975 350

62 WM185059
미륵 
920.043-P665m Mein Leben als Verleger Reinhard Piper R. Piter & Co Verlag 1964 806

63 WM233913 미륵 920-S725k Kulturbegegnung/Kulturkonflikt Karim El Souessi
Universit¨at M¨unchen 
Institut Deutsch als Fremd-
sprache

c1995 143

64 WM185087 미륵 943-I612 Interkulturalit¨at und Deutschunt-
erricht Kurt Franz und Horst Pointner (hrsg.) ars una 1994 319

65 WM185074 미륵 950-S444e Einf¨uhrung in die Kunst Ostasiens Dietrich Seckel R. Piper & Co Verlag c1960 464

66 WM185078 미륵 951.01-C539 Chinesisches Tapetenb¨uchlein text von Guang Shih Gao C. Bertelsmann Verlag 1957 51

67 WM185094
미륵 
951.904-K845e Korea Erz¨ahlt Volk und Wissen Volksei-

gener Verlag 1954 41

68 WM185085
미륵 
951.904-L389k Korea Hermann Lautensach K.F. Koehler Verlag c1950 156

69 WM185096 미륵 012-K847 Koreana herausgegeben von der Deutsch-Koreanis-
chen Gesellschaft e.V

Schriftenreihe der Deutsch-
Koreanischen Gesellschaft 1988 256

□ 이미륵 문고 소장자료 213점 중 2012년 12월에 목록화한 69종 74책의 도서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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